
SK하이닉스, 환경문제로 건설 난관
폐수처리 문제로 이천 반도체 공장 건설 반대 … 환경단체 대응 확대

환경단체들이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는 12월23일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발표한 것

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관계자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는 2006년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와 환경정책,

지방균형발전 등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정책적 기준”이라며 “논란이 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의 입지제한 규정을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풀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예정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이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

보전권역”이라며 “정부가 본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라고 밝혔다.

또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강조해온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SK하이

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을 취소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국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는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의 지역균

형발전협의체, 비수도권 광역․기초의회 대표자들의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장협의

회 등과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2/23>


